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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은� 오나라� 손권의� 참모였다.� 조조가� 오나라와� 유비만� 정복하면� 천하통일을� 앞두는�

시점에� 손권은� 조조에게� 항복을� 해야� 하는지� 전쟁을� 해야� 하는지� 고민하고� 있었다.� 노

숙은� 조조에게� 항복할� 것이� 아니라� 전쟁을� 해서� 나라를� 지키자는� 주전파였다.� 그래서�

그는� 조심스럽게� 유비를� 찾아가� 조조의� 상황을� 알아보고� 자신의� 군주인� 손권에게� 조조

를� 대항하여� 싸울� 것을� 설득해� 달라고� 부탁한다.� 제갈량은� 때를� 기다렸다는� 듯이� 손권

을�설득한다.� �

외향매화� 기질이었던�손책의� 죽음으로�그의� 동생�손권이� 오나라의�왕이� 되었다.� 하지만,�

천하통일의� 야심을� 품은� 조조는� 손권에게� 항복하라는� 최후통첩을� 보낸다.� 내향매화� 기

질인� 손권은� 소심하고� 자신이� 어떻게� 결정해야� 할� 것인가에� 대해� 확신하지� 못했고,� 신

하들은� 두� 패로� 나뉘어� 서로� 경론을� 벌렸다.� 손권이� 고민하고� 있을� 때� 그의� 어머니는�

형이� 죽을� 때� 한� ‘밖으로부터� 우환이� 생기면� 주유와� 의논하라’는� 손책의� 유언을� 기억나

게� 해� 준다.� 결국� 손권은� 조조와� 같은� 외향대나무� 기질인� 전략가� 주유를� 부르게� 된다.�

주유는� 조조에게� 항복하려는� 마음을� 가지고� 있었지만,� 제갈량의� 설득으로� 조조와� 싸우

겠다고� 마음을� 돌린다.� 제갈량은� 조조가� 동작대에서� 지었다는� 시에서� 나오는� 이교가� 강

동이교� 중의� 한� 사람으로� 불리는� 주유의� 아내를� 일컫는� 것이라고� 설명했다.� 조조의� 시

에� 나오는� 내용은� 이렇다.� � ‘이교를� 동남에서� 끌어와� 아침저녁으로� 함께� 즐기리라’� 주유

의� 말을� 듣고� 손권은� 조조와� 싸우기로� 결심한다.� 그리고� 그의� 칼을� 뽑아� 책상� 귀퉁이를�

잘랐다.� 그리고� 선포했다.� ‘누구든지� 다시는� 조조에게� 항복하자는� 말을� 꺼내지� 말라.� 그

런� 자는� 이� 책상과� 같이� 될� 것이다.’� 내향매화� 기질인� 손권은� 결심하기까지� 힘들지만,�



한�번�결심하면�되돌리지�않는�특성을�가지고�있다.

현실성과�꼼꼼함으로�준비하는�내향매화

노숙은� 오나라� 전략가� 주유와� 유비의� 전략가� 제갈량� 사이에서� 일어나는� 미묘한� 갈등을�

해결하기� 위해� 중간� 완충� 역할을� 끊임없이� 한다.� 주유가� 제갈량을� 죽이고자� 했을� 때� 제

갈량의� 형인� 제갈건을� 통해� 설득할� 수� 있는� 기회를� 주자고� 건의� 했고,� 주유가� 제갈량에

게� 10만개� 화살을� 3일� 내로� 만들어� 오라고� 했을� 때,� 배와� 물품을� 준비해서� 제갈량을�

도와주었다.�

할�말�다� 못하고�사는�내향매화

노숙은�유비가� 적벽대전의�전리품인� 형주를� 차지한� 것� 때문에� 금창이� 터져� 쓰러진� 주유

를� 대신하여� 유비를� 찾아가게� 된다.� 내향매화� 기질이� 참고� 참다� 따질� 요량으로� 큼� 맘�

먹고� 제갈량에게� 따지려� 갔다.� 하지만,� 제갈량이� 노숙이� 입을� 막기� 위해� 강하성에� 있는�

유기공자를� 형주에� 불러들여� 모시는� 척� 했다.� 형주는� 유표의� 큰� 아들인� 유기공자가� 왕

으로� 있어야� 한다는� 명분을� 앞세운� 것이다.� 내향매화� 기질은� 그런� 전통적� 정당성에� 달

리�할� 말이�없었다.� 따지려고�왔던�노숙은�아무런�말�못하고�그냥�돌아가게�된다.�

후에� 유기공자가� 죽자� 노숙은� 다시� 형주의� 유비를� 찾아왔다.� 유기공자가� 죽었으므로� 이

제는� 형주를� 돌려달라고� 했다.� 하지만,� 제갈량은� 노숙에게� 이렇게� 말했다.� 유비는� 한실

의� 왕족이고� 유표와� 유비는� 형제에� 해당하지만,� 오나라� 손권은� 벼슬아치의� 자식으로� 강

동� 81주를� 훔친� 것도� 과하다고� 했다.� 노숙은� 또다시� 내향대나무� 기질의� 제갈량의� 달변

에� 할� 말을� 잊어버렸다.� 제갈량은� 지도를� 보여주면서�형주41주를� 함락하면�형주를� 돌려

주겠다고�약속한다.� 노숙은�그�약속을�믿고�오나라로�돌아간다.

온화한�리더를�좋아하는�내향매화

노숙은� 주유가� 죽자� 방통을� 손권에게� 추천한다.� 하지만,� 손권� 앞에선� 방통의� 태도는� 방

자하고� 거만했다.� 손권은� 방통의� 예의� 없는� 태도에� 분노했고,� 방통을� 내어� 쫒았다.� 방통

은� 실망하여� 조조에게� 가겠다고� 한다.� 그러자� 노숙은� 차라리� 형주의� 유비에게� 가라고�

한다.�

예의를�중시하는�내향매화

손권은�유비가� 서촉으로� 군사들을�이끌고� 입성한다는� 말을� 듣고� 군대가� 대거� 빠진� 형주

를� 탈환하려� 가려한다.� 하지만,� 손권의� 어머니� 오부인이�가만히� 있지� 않았다.� 형주에� 있

는� 손권의� 여동생이� 있는� 곳을� 치겠다는� 아들을� 허락하지� 않았다.� 손권은� 어머니의� 말

씀을�거역하지�못하는�사람이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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